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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2013. 05. 13

고령화와 복지 재정 우려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복지 재정 고갈에 대한 문제가 청년실업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세대 간 갈등 요소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함

- 따라서 복지인식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복지 정책의 방

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복지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구분 특징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아직 미흡

- 과반수 이상(55.2%)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경제 수준에 비해  아

직 미흡하다고 생각

․다만, 국가 재정은 복지(41.0%)보다는 성장(59.0%)에 우선 지출

- 국민의 60.8%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 혜택을 늘리는 형태 선호  

복지 관련 

세대 간 

인식차 크다

-(성장과 복지) 2-30대는 복지 우선, 50대 이상은 성장 우선 

․20대(51.6%)와 30대(55.0%)는 복지, 50대 이상은 72.6%가 성장 우선 

-(선호 복지형태) 선택적 복지를 50대 이상이 20대보다 훨씬 많이 선호

․선택적 복지 선호도는 50대 이상은 74.8%인 반면, 20대는 58.9%

-(현재 복지수준) 50대 이상은 복지 만족 많고, 20대는 복지 불만 많은 편 

․복지수준에 대해 50대 이상은 57.8%가, 20대는 34.1%만 잘 갖추어졌다고 인식

-(미래 복지수준) 젊은 세대는 향후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을 더 많이 걱정

․30대는 과반수 이상(53.8%)이, 50대 이상은 33.7%만이 복지혜택 감소 걱정

세대 갈등 

봉합가능성

크다

- 젊은 세대는 노년층의 복지 혜택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함 

․경제 성장 공로 때문에 복지 혜택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대 이상

(63.8%)보다 20대(70.6%), 30대(74.9%), 40대(72.7%)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노년층도 자신들의 복지보다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우선 배려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

- 노후 준비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1위(22.5%)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보험료인상(19.5%)이나 수급

액인하(31.3%)보다 수급 개시 연령 연기(49.2%)를 가장 선호

- 다만,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의 노후준비 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이 부

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실한 보장 필요

․20대(61.7%), 30대(65.3%)는 많은 사람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

- 3대 연금(군인, 공무원 등)은 세금보전(17.2%)보다는 자체 해결 방안(82.8%)

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시사점

① 향후 복지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금과 복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 

② 세대 간 복지 갈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 전달을 통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인식전환의 기회로 활용

③ 국민연금은 수급시기 조절을 통해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복지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조사

2013. 05. 13 1

1. 고령화와 복지 재정 우려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복지 재정, 특히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문제가 청년실업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세대 간 갈등 요소로 전이될 수 있다

는 우려가 상존함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2035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청년층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복지 등 여러 분

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특히, 얼마 전 인터넷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이슈화되었던 것처럼 

복지와 관련하여 세대 간 갈등 문제는 언제든지 또다시 부상할 수 있음

․또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와 연계되어 청년층의 

복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인식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정확하

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고령인구수와 노년부양비 전망>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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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수(만명) 노년부양비(%)(만명) (%) (단위:조원)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

2013 417.7 52.2 14.6 37.6

2015 514.1 69.6 18.4 51.2

2020 847.2 109.1 33.9 75.2

2030 1732.4 186.9 90.0 96.9

2040 2494.5 258.4 213.8 44.6

2044 2558.7 283.7 286.5 -2.8

자료 : 통계청                                   자료: 보건복지부(2013.3)
주1 : 고령인구=65세이상인구
주1 :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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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결과1)

1) 복지 수준 및 선호 유형

○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복지 수준은 잘 갖추어지지 않은 편

-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고려할 경우 아직까지 국

가 복지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함

․‘우리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5.2%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응답하고 있음

- 또한, 10명 중 8명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국가로부터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함

․‘개인적으로 볼 때 귀하는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81.0%가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우리나라 복지 수준> <개인의 복지 혜택 정도>

복지가

잘 갖추어진편
44.8%

복지가

잘 갖추어지지않는편
55.2%

충분한복지혜택

누림
19.0%

충분한복지혜택

누리지못함
81.0%

주)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4월 설문조사

1)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복지 관련 세대 간 인식 차이에 대해 일반 국
민들을 살펴보았는데,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일주일 간이었고, 전화설문으로 
95%신뢰수준에서 최대오차 범위는 ±3.0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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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 복지 유형은 선택적 복지이며, 복지보다는 성장 우선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남

․31.3%가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 모두 골고루 받는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사회적 약자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

다고 응답한 사람은 68.7%에 이름

- 또한, 복지보다는 성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국가 재정을 복지보다는 성장에 우선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59.0%에 이름

<선호 복지 형태>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

선택적

복지
68.7%

보편적

복지
31.3%

성장보다는복지를

위한지출우선
41.0%

복지보다는성장을

위한지출우선
59.0%

○ 복지를 위한 추가 세금 지불 의향 있음

- 국민들 10명 중 6명(60.8%)은 세금 많이 내고 복지도 많이 받는 형태 선호

․또한, 과반수 이상(58.9%)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추

가적인 세금을 지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따라서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 복지 수준 향상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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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세금과의 관계> <복지를 위한 추가 세금 지불 의향>

세금을많이내고

복지도많이받는형태
60.8%

세금을적게내고

복지도적게받는형태
39.2%

의향

있다
58.9%

의향

없다
41.1%

○ (복지 필요 분야) 가장 필요한 복지 분야는 보건의료 복지

-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건의료 복지를 가장 필요로 함 

․보건의료복지(32.0%), 고용관련복지(22.9%), 교육관련복지(15.1%), 주거관련

복지(13.3%), 교육관련복지(13.2%) 순서임

․50대 이상은 보건의료복지를 가장 많이 필요한 반면, 20대는 고용관련복지

를 우선 필요로 하고, 40대의 경우 고용관련 복지보다 교육관련 복지 필요

<가장 필요한 복지 분야> <연령별 필요 복지 분야(1,2위)>

32.0%

22.9%

15.1%
13.3% 13.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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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고용관련 교육관련 주거관련 보육관련 기타

(%)

19.6%

25.5%
30.4%

48.6%

23.4% 22.3% 22.3%
25.9%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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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보건의료복지 고용관련복지(%)

주) 40대 2위는 고용관련이 아닌 교육관련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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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 관련 세대 간 인식 차이

○ (선호 복지 유형) 젊은 세대는 노년층과 달리 성장보다는 복지 우선

- 선호 복지 형태나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연령에 따라 인식 차이가 

발생하여 복지 관련 세대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51.6%

와 55.0%가 성장보다는 복지를 우선 생각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경

우 27.4%만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선호하는 복지 형태에 대해서는 20대의 경우 선택적 복지 선호 비율이 

58.9%인 반면, 50대 이상은 74.8%로 차이를 나타냄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 <선호 복지 형태>

51.6% 55.0%
33.6% 27.4%

48.4% 45.0%
66.4%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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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35.1% 26.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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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복지 수준) 젊은 세대는 현 복지 수준에 대한 불만이 높음

-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경제발전 정도에 비추어 상대적으

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20대(34.1%)와 30대(35.1%)에 비해 50대 이상 57.8%가 우리나라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함 

․50대 이상은 과거 어려웠던 상황을 상기하면서 현 복지 수준을 상대적으

로 높게 평가한 반면, 젊은 세대는 현재 자체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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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 수준>

34.1% 35.1%
48.8% 57.8%

65.9% 64.9%
51.2%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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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갖추어지지않은편 잘갖추어진편(%)

○ (미래 복지 수준) 젊은 세대의 미래에 복지수준에 대한 우려 높은 편

-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될 경우 지금보다 복지가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

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미래 복지에 대한 우려가 큼을 알 수 있음

․지금보다 복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44.0%,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28.0%, 좀 더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28.0%로 나타남

<미래 복지 수준 예상> <미래 복지 수준 예상(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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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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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53.8%

45.4%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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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감소'응답비율

- 특히 30대가 미래 복지 감소를 좀 더 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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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의 경우 지금보다 복지가 줄어들 것 53.8%, 지금과 비슷할 것 25.9%,

좀더 증대될 것 20.3%로 나타남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지금보다 복지가 줄어들 것 33.7%에 불과함

○ (복지와 세금) 젊은 세대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 더 많음

- 젊은 세대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를 많이 받고 싶어함

․세금을 많이 내도라도 복지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응답비율이 50대 이상

이 53.2%인 반면, 20대 60.3%, 30대는 65.3%, 40대 65.0%%로 높음

․추가 세금 지출 의향도 50대 이상이 54.6%인 반면, 20대 60.7%, 30대는 

61.6%, 40대 59.6%%로 높음

<복지와 세금과의 관계> <추가 세금 지출 의향>

60.3% 65.3% 65%
53.2%

39.7% 34.7% 35%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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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적게복지적게 세금많이복지많이(%)

60.7% 61.6% 59.6% 54.6%

39.3% 38.4% 40.4%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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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없다 의향있다
(%)

3) 세대간 갈등 봉합 가능성

○ 젊은 세대는 노년층의 복지 혜택 자격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함

- 많은 국민들이 노년층의 복지 혜택에 대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식

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이런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해 향후 세

대간 갈등 우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노인층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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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70.6%), 30대(74.9%), 40대(72.7%)의 경우 노년층 복지를 

지지하는 인식이 50대 이상(63.8%)보다 훨씬 큼

<노년층에 대한 복지 혜택 지속 여부> <노년층에 대한 복지 혜택 지속 여부>

노인 복지혜택

최소화
29.7%

노인복지혜택

자격있음
70.3% 70.6% 74.9% 72.7%

63.8%

29.4% 25.1% 27.3%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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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복지혜택최소화 복지혜택자격있음
(%)

○ 노년층도 자신들의 복지보다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우선 배려

- 전체 국민의 81.2%가 청년실업 해소와 노인복지 확대 중 청년실업 해소에 

국가 재정을 우선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

․연령별로 청년실업 해소가 우선이라는 응답은 50대 이상이 86.2%로 젊은 

세대보다 높게 나타남

<노인복지와 청년실업 인식 비교> <청년 실업 해소 우선 응답비율>

노인복지확대
18.8%

청년실업해소
81.2%

82.2% 78.5% 77.6%
86.2%

17.8% 21.5% 22.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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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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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관련 인식

○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1위

-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22.5%), 보험(21.5%), 적금/예금

(20.3%), 개인연금(16.1%) 순서임

- 한편, 50대 이상 역시 국민연금이 1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을 경제적 준

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

․50대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23.1%, 부동산 18.4%, 보험 17.8% 순으로 나타

났으며, 경제적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도 3.3%정도임

<노후의 경제적 안정 대비 방안> <노후의 대비 방안(50대  이상)>

22.5% 21.5%
20.3%

16.1%

12.3%

4.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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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 적금/예금 개인연금 부동산 주식/채권 없다

(%)

23.1%

18.4% 17.8% 17.0%
15.3%

5.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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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동산 보험 적금/예금 개인연금 주식/채권 없다

(%) '50대 이상' 응답 비율

○ 다만,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낮으므로 정부의 확실한 보

장 노력 필요

- 재정고갈 등의 우려로 인해 국민연금의 노후 대비 효과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우려가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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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노후대비책으로 효과 없다는 사람이 과반 이상임(52.2%)

․특히 20대(61.7%), 30대(65.3%)는 많은 사람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

며, 그나마 40대(52.3%)는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적음

․반면, 50대 이상은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3.3%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노후 준비 효과에 찬성하는 의견이 좀더 높음

- 따라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노후 대비 효과성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국민연금의 노후 대비 효과> <국민연금의 노후 대비 효과없다>

효과없다
52.2%

효과있다
47.8%

61.7% 65.3%
52.3%

33.3%

38.3% 34.7%
47.7%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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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해결 방안으로는 수급시기 연기를 가장 선호

-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급연령 

시기 연기(49.2%)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외에 수급액인하(31.3%), 보험료 인상(19.5%) 순서임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수급액 인하에 대한 찬성이 많은 편(37.5%)

이고, 50대 이상은 수급액 인하(21.5%)보다 수급시기 연기(57.3%)를 

더욱 선호하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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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문제 해결 방안> <국민연금 재정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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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연금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의 적자 보전을 위해 세금투입보다는 자

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세금으로 충당해주어도 된다는 의견은 17.2%에 불과한 반면, 수급시기나 

연금액 조정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82.8%임

․3대 연금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가구들 역시 적자 문제를 자체 해결해

야 한다는 응답이 73.5%에 달함

<3대 연금 재정 문제 해결 방안> <3대 연금 재정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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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첫째, 향후 복지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금과 복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

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

-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

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함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에 

불과하므로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여지는 충분함

․특히,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를 더 많이 받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

○ 둘째, 세대 간 복지 갈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 전달을 통해 인식전

환이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세대간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전달을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세대 간 갈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자세가 선행되

어야 함

․국민연금 재정 문제 등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세대간 복지에 대한 갈등이 심각

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갈등에 대한 우려가 실제적 갈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 부분에 

대한 갈등이 우려에 불과했다는 사실 전달이 시급함

○ 셋째,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시기 조절을 통해 재정 문제 해결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들의 의

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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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가 세대간 복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

급시기 조절을 우선 염두에 두고 정책적 방향성을 수립해야 함 

장후석 연구위원 (chahus@hri.co.kr, 02-2072-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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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연간(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3.1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6 2.5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0.7 2.2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5 4.8

대
외
거
래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100 285

통
관
기
준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9 259

수출(억 $)

증감률(%)

5,552

(19.0)

1,348

(2.9)

1,401

(-1.7)

1,331

(-5.8)

1,398

(-0.4)

5,479

(-1.3)

1,355

(0.5)

－

(5.6)

수입(억 $)

증감률(%)

5,244

(23.3)

1,337

(7.8)

1,304

(-2.9)

1,257

(-6.9)

1,298

(-1.1)

5,196

(-0.9)

1297

(-3.0)

－

(6.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2.5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6 1,085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


